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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년 용머리 해안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가 해수면 상승으로 잠기고 있다 강1987 . ▲

경민기자

일과리 거리 한장동 조간대 양식장으로 초토화4 ~ ' '

사계 신도 리 한장동 해안 하멜 표착지 진실공방중. 2

신도 리 조수웅덩이 은잉어 등 겨울철 생명력 간직2

사계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 해안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을 보여주는 국내 대표적인 =▶

곳이다.

약 만년전 만들어진 산방산 앞으로 연결된 용머리 해안 응회암은 주변의 단산과 함께 제주80

에서 가장 오래된 수성화산체이다.

하지만 지난 년 용머리 해안을 따라 조성된 의 산책로는 현재 밀물때면 조금이나 사1987 450m

리와 무관하게 바닷물에 잠기고 있다.



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년전보다 도 높아지면서 제주 해수면도 지난 년 월부터 86 1.94 1970 1

년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2007 22.8cm .

이곳에서 만난 주민 신용덕 씨는 불과 여년 전만해도 물때와 상관없이 용머리 해안 산책(45) " 10

로에서 낚시를 즐겼다 면서 하지만 이제는 밀물때 바닷물이 차서 낚시를 하기가 불가능하다" " "

고 말했다.

사계화석산출지 조간대에 올해 처음으로 모래퇴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강경민기자. ▲

이곳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후변화홍보관이 들어서 있다 밀물. 

때 물에 잠기는 용머리 해안 산책로 등 지구 온난화로 생긴 해수면 상승 사례를 영상물 등을 

통해 보여주고 있다.

기후변화홍보관 옆에는 하멜상선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산방산 아래에는 지난 년 월 제. 1653 8

주섬에 떠밀려온 네덜란드인 하멜일행이 탔던 스페르웨르호 표착지를 기념하는 하멜기념비가 

세워져 있다.

용머리 해안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송악산으로 가다보면 사계리와 대정읍 상모리 경계에는 사

계화석산출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 남제주군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발자국 화석 산출. '

지 만 는 지난 년 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호로 지정된 곳이다'(16 5000 ) 2004 2 464 .㎡



화석산출지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목책을 두르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화석산출지 조. 

간대는 수백마리의 가마우지와 갈매기들이 휴식을 취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.

하지만 지난 월 일 제 호 태풍 볼라벤 이 지나간 후 이달 현재 약 개월 동안 사계화석8 27 15 ' ' 3

산출지 위쪽 해안사구가 바다쪽으로 약 미터 정도 더 내려왔다 이곳 해안에 지속적으로 모래4 . 

와 자갈이 쌓일 경우 사계화석산출지 조간대는 모래에 덮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. 

이같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.

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영관 주무관은 지난 월부터 계속해서 모래와 " 9

자갈이 쌓이고 있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후 처음 나타난 현상 이라며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" "

기 위해서는 관측말뚝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힘든 실정 이라"

고 하소연했다.

대정읍 일과리 거리 한경면 고산리 해안도로 조간대가 양식장 건설로 파괴된 모습4 ~ . ▲

강경민기자

대정 탐사대는 사계화석산출지 조간대 탐사에 이어 대정읍 모슬포로 향했다= . ▶

대정읍 하모리 해수욕장은 모래 유실이 지속돼 자갈층이 드러나 있었다 지난 년 전문기. 2004

관에 의뢰해 원인 규명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방파제 축조가 주원인으로 드러났으나 또 다

른 시멘트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다 방파제 주변 바닷속은 갯녹음 현상으로 유용 해조류를 찾. 

아 보기 힘들었다.



모슬포항 진입로에는 있는 신영물 용천수와 모슬포 오일장 인근에 있는 산이물 용천수는 정비' '

는 잘 돼 있으나 염수가 유입되고 있었다.

모슬포항 진입로에 있는 신영물 강경민기자. ▲

동일리 해안 홍물 강경민기자 ' '. ▲



모슬포 오일장 인근에 있는 산이물 경민기자' '. ▲

동일리 염습지의 모습 강경민기자. ▲

동일리 해안에는 군데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홍물 용천수가 있다 탐사중 이곳에서 만난 한 3 ' ' . 

지역주민은 홍물 용천수는 여탕으로 홍물위쪽에 있는 작은 용천수는 남탕으로 이용했다고 했, 

다 수돗물이 공급되기전 지역 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로 이용했다 동일리 해안에 있는 염습지. . 

에는 갈대와 염생식물인 천일사초가 소박한 모습으로 겨울을 나고 있었다.

대정읍 일과리 거리에서 한경면 고산리로 향하는 해안도로 약 구간에는 양식장들이 벌집4 7km

처럼 들어서 있다 양식장 취 배관 공사를 하면서 조간대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었다 배출수 . · . 



아래 조하간대와 조하대에는 파래만 가득했다 앞으로 이곳에 해상풍력발전기들이 들어설 예정. 

이어서 고즈넉한 해안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.

신도 리 신도 리 해안 조간대에는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조수웅덩이가 잘 발달돼 있2 = 2▶

다 조수웅덩이는 만조시 들어온 해수가 잔류하는 곳으로 햇빛과 강수 등 기상조건의 영향을 . 

받는다 이에 따라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량 등의 수질조건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. , , , 

변화하는 곳이다.

도구리알 인근에 있는 조수웅덩이에는 어류 가운데 일생을 바다에서 서식하며 부유성 갑각류' ' 

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 알롱잉어과 은잉어 와 벵에돔 민꽃게 제주도 연안에서 (Kuhlia mugil) , , 

톳과 함께 흔히 발견되는 갈조류중 하나인 지충이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다.



신도 리 조간대 조수웅덩이에는 집게고동 은잉어 민꽃게 지충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2 , , , (▲

으로 이 서식하고 있다 조성익 자문위원 수중촬영전문가) . ( )

이곳 신도 리 조간대는 지난 년 월 하멜일행이 탔던 스페르웨르호가 표착한 곳으로 알려2 1653 8

지고 있다 지난 년 월 일 용머리해안에 하멜상선전시관이 개관할 무렵부터 논란이 끊. 2003 8 16

이지 않았던 문제였지만 현재까지도 표착지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. 

하지만 옛 문헌에 나온 거리와 지형을 추론해 거론해보면 이곳이 표착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

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.

탐사대는 하멜일행만이 알고 있는 스페르웨르호 표착지에 대한 진실이 언제쯤 시원하게 밝혀

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지난 월부터 시작한 개월간의 도내 조간대 탐사를 마무4 9

리 했다. 

강시영 고대로 강경민기자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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